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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농촌 유입 이끌기 위해 실속 있는 지원책 마련 필요”

● 농부가 된 영어학원 원장님

지난 15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만난 청년농 

양익현(34)는 영어학원 원장이었다. 서울에서 영어학

원을 운영하다 제주에 내려와 영어학원을 다시 운영

하던 그는 아버지의 병환으로 농사일에 뛰어들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2만평 규모의 감귤밭을 운

영하던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그는 동생인 양

제현씨와 함께 ‘귤메달’을 설립했다. 

형인 양익현씨가 이사를 맡아 감귤 재배를 책임

졌고, 동생인 양제현씨는 대표를 맡아 ‘마케팅’에 

집중하는 분업 형태였다. 

설립 1년간 간이 컨테이너에서 일하던 형제의 ‘귤

메달’은 어느덧 제주 감귤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로 성장했다. 마케팅과 브랜딩에 집중한 결과였다. 

양씨는 “감귤은 사실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이면, 

명인이 아닌 이상 다 똑같다고 생각했다”며 “처음 1

년 동안은 동생과 고생을 많이 했지만, 브랜딩에 투

자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감귤주스 ‘완판’ 행진

‘귤메달’은 감귤주스 사업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설탕과 물, 방부제 등을 전혀 넣지 않은 100% 제

주산 착즙 주스로 주스 시장에 뛰어든 귤메달은 백

화점 팝업 스토어를 통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귤메달은 지난 6월 2일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어 첫 ‘완판’을 기록했고, 지난 6월 

16일 더현대 서울에서 두 번째 팝업스토어를 열어 

한 번 더 ‘완판’을 기록했다. 감귤, 카라향, 황금향 

등 제주산 과일 그대로를 맛볼 수 있어 인기를 끌었

다. 

양씨는 “전화를 많이 주셔서 브랜딩의 주 타깃을 

주스로 하고 있다”며 “솔직히 주스 사업이 이렇게 

잘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무작정 퍼주기 아닌 ‘실속 있는’ 지원 있어야

양씨는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퍼주기 지원이 아닌 실속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양씨는 “제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들을 빌리는 것도 힘들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육

받으려면 따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들이 교육받으

면 바로바로 등록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을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

했다.

양씨는 이어 “후계농엽경영인에게 5억원 융자가 

지원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다고 지원이 막혀버린 

상태”라며 “이런 부분에서도 만들어진 제도를 잘 

운용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양씨는 또 “청년농에게 온라인 커머스 지원도 되

고 있지만, 사실 겉핥기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박람

회 등에 청년농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

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 농가 온라인 커머스 도전해야

양씨는 제주지역의 많은 농가들이 ‘온라인 커머

스’에 도전해 제주 감귤 브랜드를 널리 알렸으면 한

다는 바람을 전했다. 

양씨는 “저희도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렇게 클 줄 몰랐다. 이게 거꾸로 하면 뛰어드는 사

람이 없다는 얘기”라며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피력했다.

양씨는 이어 “새로 농사에 도전하는 청년농에게

도 온라인 커머스에 좀 끼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

해주고 싶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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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 청년이 미래다

4. 양익현 귤메달 이사

영어학원 원장 그만 두고 농사일 뛰어들어

동생과 귤메달 설립, 마케팅·브랜딩 집중

제주감귤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

감귤주스 사업 눈길, 서울 팝업스토어서 완판

퍼주기식 지원 벗어나 실속 있는 지원 절실 

청년농들에게 온라인 커머스 도전 조언

※ 이 기사는 뉴제주일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양익현 귤메달 이사가 지난 15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있는 감귤 농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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